
저1 907호 1989년 3월 4일 장간 2006년 9월 1 7일 

그 날에 찬란하던 통산은 점점 더 어두워져만 가고 있다. 속이는 자가 가까이 오고 있 

다. 순진한 이브를 향하여 부드럽게 유혹의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다(창 3:1), 여자가 대 

답하여 가로되 “다른 것은 모두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괴는 먹지도 말고 만지 

지도 말라 이는 너희가 죽을까 함이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대답한다. 그러 

나 간교한 뱀은 이브의 대답을 묘하게 바꾸어 거짓으로 축복을 예언한다(창 3:4,5), 속이 

는 자의 거짓 예언은 이브의 귀에 달콤하게 들렸다(창 3:6), 사단의 간사한 유혹으로 이 

브의 마음 속에 일어났던 욕심은 오늘 우리에게도 작용되고 있다. 유혹은 겉으로는 좋게 

보이므로 우리 역시 죄 속으로 꿀려 들어가게 되고 어두움은 우리 위에 덮이게 된다. 더 

이상 밖을 밝히 내디볼 수가 없다. 순수함을 잃어버린 우리 자신의 내면만을 계속해서 

들여다보게 된다. 이브는그녀의 행위에 대한죄의 대가를지불해야만한다 이브는이 

것을 감당하였다 그 결과는 이브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이었다. 왜냐하면 하나 

님의 말씀은 장래에 있을 예언의 말씀이었기 때문이다(창 3:15), 인류의 역사가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는 세대가 기다려야 할 그 사건을 선포하여 주셨다 한 별이 나올 

것이다(민 24:17), 흘이 되시는 구원자， 메시야가 되시는 그 별， 우리의 어두움을 벗겨 주 

실그분을언제자l 기다려야하는개 

하나님께서는 새벽 별과 같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면서 환하게 비춰 주신다. 그러나 

우리 중에는 아직도 어두웅 가운데서 소망을 찾으며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있다. 이브가 

에덴동산을 떠날 때에 그녀가 자신의 갈 길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다. 그녀가 안 것은 오 

직 그가 잃어버린 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눈을 들어 에덴동산 다 

른 편에서 하나님의 빛이 떠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중에서 

이 작은 지구에 특별한 인을 찍으셨다. 물과 땅 식물과 동물을 구별하셨고 하나님의 형 

상을 따라 지으신 인간을 이 모든 것으로부터 구별하셨다. 아담과 이브는 본래 하나였으 

나구별하여 나눠진 것이다. 나누어짐으로부터 아담과이브는다시 하나가되는것이다. 

이브가 에멘을 떠날 때에 자신에게 남겨진 것은 무엇이었던가! 자신을 위로해 주며 인생 

의 험한 여정을 같이 할 그가 곁에 있는 것이다. 비록 동산에서는 쫓겨났지만 홀로 거할 

수 없는 연합으로 축복을 받은 것이다. 이제 선과 악을 알게 된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과거를 놓고 얼마나 비통하게 울었을까? 이브가 또 우리가， 우리의 눈물을 감추려고 아 

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는 모두 알고 계신다. 이 위로자는 참으로 우리와 연합하기를 

원하신다. 

이브의 자손과 사단은 영원토록 대적한다(창 3:2이. 그러므로 인류의 발뒤꿈치를 무 

는， 선과 악 사이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성경은 어두움으로부터 빛 가운데로 나오라 

는 말씀으로 기득 차 있다까 9:2 ; 말 4:2), 어두움을 몰아낼 그 별이 하늘에서 불처럼 

광채를 발할 것이다(요 1:3), 이 빚은 아담과 이브에게도 비취었으며 저들이 비록 어두움 

에 빠져들어 갔을 때에도 비추어졌다(요 1:4), 그러기에 사도 요한은 “빛이 어두움에 비 

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언급한다(요 1:5), 이브의 어둠 속뿐만 아니라 나의 

어둠 속에도 마찬가지다. 어두움에 처하여 있을 때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가 없다. 예수 

님은 스스로 자신을 증거한다(요 8:12), 이브에게 주신 약속은 예루살렘 안에서 그 어느 

날 이루어졌다. 사단의 온갖 술수 속에 예수님은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지만 이들은 예언의 나머지 부분을 잊었던 것이다. 그 빛이 무너뜨린 것은 죽어가 

는 그것이 아니라， 죽음 그 자체인 것이었다. 부활의 아침， 무덤에서부터 빛이 터져 니올 

때에 예수께서는죽음의 머리를깨뜨려 버리셨다(고전 15 : 55)， 

아침 새벽 별은 솟아났다. 빛이 오셨다. 때론 이 빛 자체가 우리를 매우 놀라게 한다. 

또한 우리 자신이 우리 가슴 속에 깊이 감추어진 어두움을 발견하게 된다 영적인 깊은 

심령 속까지 뚫고 들어오신다. 믿는 자들은 이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숨 

을 곳이 없다 이 새벽 별은 구약 전체에서 그토록 기다리던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우리의 마음 속에도 살아 계신다(벤후 1:19), 생명의 말씀을 밝혀 빛들로 나타나는 것이 

다(빌 2:15，1히. 그 때에 생명의 빛은 우리의 어두움을 몰아내고 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어두움 기운데로 들어가 빛을 밝히는 것이다. 이러한 삶 이곳에서 우리의 역사가 끝이 

나는 것이 아니다. 이 땅 위에서의 삶은 다 지나간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 

였다. 저들은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메시지를 선포하였고 우리들도 역시 전하여야 한다. 

생명의 강을 건널 때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뒤에 남겨두고 “다시 밤이 없겠 

고 등불과 햇빛이 쓸 데 없는?' (계 22:5) 영원한 성으로 들어간다. 우리의 빚은 광명한 새 

벽 별이시며， 곧 뱀의 머리를 챈 바로 그분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빛이시며 어떠 

한 어두움도 그에게는 없다. 이곳에서 주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거니셨다. 뱀 

의 속임수로 인한 어두움의 그림자는 덮여졌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지들은 어두움 속 

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던 그날을 그리워하며 살게 되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회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 

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 하시더라’(계 22:16),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골 4:2), 기도는 지동 판매기가 아닙니 

다. 자신의 필요에 따라 무릎을 꿇거나 금식하는 것을 대가로 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 내 

는 것이 기5õJ} 아닙니다. 기도는 십자가의 은총을 입은 신자의 호흡이며 삶 그 자체입니다. 따 

라서 원하는것이 있을때만기도해서는안됩니다. 자신의 죄를진심으로회개하며 기도해야합 

니다(행 8:22),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살전 5:17) 하며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 

(골1:3)가넘쳐야합니다. 무엇보다도주님의 나라와주의 의를먼저 구해야합니다(마 6:33) ， 

교역자·항로·안수칩싸 

궐싸기도회 

9월 19일C힘요일~， 저녁 7: 
갈랄리훌 

바로 지금이 기도의 때입니다(벤전 4:7), 이에 교회의 중직자들인 교역자 • 장로 • 안수잡사 • 

권사기도희'7f 금주화요일(19일에 있습니다. 해당되시는분들은한분도 빠짐없이 나와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하나된 믿음으로 무릎을 꿇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 물과 성령으 

로 거듭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팀전 1:15), 예수님처럼 자신의 뭇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뭇 앞에 순종을 다짐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마 26:39),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 

라보며 근신하여 무릎 꿇는 교역자 장로 안수집사， 권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의 

뜨거운기도를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17일)부터 10'월 8일(주일)까지 4주에 걸쳐 시무장로 작무 교육이 있습니다. 십자 

가의 복음을 전히는 일문으로 세움을 받은 시무장로님들의 영적인 면과 교회의 행정 지침에 대 

한 직무 교육의 시간입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시무장로님들은 더욱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은총을 입은 직분지들과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로 하나 

되어 한 마음과 한돗(빌 2:2)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재하고 주께 기도하라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행 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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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HER'S LIFE 
η!Mordecai told him all that had happened to him, and the exact amount of money that Haman had promised to pay to the 

king 50 treasuries for the desttuction of the Jews . ... ('15) Then Esther told them to repψ to Mordecai, (J“ ιGo， assemble all 

the Jews who arefound in Susa, andfastfor me; do not eat or drinkfor three days, night or day. 1 and my maidens also 

will fast in the same way. And th~s 1 will go in to the king, which is not according to the law; and if 1 perish, 1 perish. " 

(Esther 4:7-16) 

The Book of Esther |S a preC1OUS story about a y”mOm이u미때Jr 
who sacαrifices her well-bei l1,g for the life of her people. After the 

proclamation from King Ahasuerus had gone ‘ into all the provinces 

concerning the destruction of the Jews on a certain date, the government, 
its people and cu lture turned against the Jews with extreme hate. One 
little woman’s life, who no one kr\ew before her rise to becoming queen, 

made a powerful difference. Her name was Esther, which means star, and 
her pure and wond E) rful heart truly shined as bright as a star in the midst of 
terrible darkness. This beautiful story is an actual historical event that took 

place around 474 B.C. a time of recovery for God ’s people . They were 
renewing their faith and love in the Lord and reviving their sacrifice and 
worship to Him. Esther’s story shows God's sovereignty over all events 

and His blessings of victory to all His people 

God chooses all kinds of different leaders to accomplish His plan of 
salvation. During the fulfillment of His promise to restore Israel to her land, 
after their 70 years of captivity in Babylon, He used Persian kings as well 
as Jewish leaders such as Zerubbabel , Joshua, Haggai , Zechariah , Ezra , 

and Nehemiah . Among these men, there was only one Jewish woman 
noted whom God used, and her name was Esther. When you look at 

Esther’s life, you can see how wonderful a life it was. 
God used Esther’s own pure sacrifice for His kingdom . She was in a 

very, very difficult situation when God called upon her to help His people. 
A decree, designed by an evil man named Haman, and authorized by King 
Ahasucrus , was sent out to kill all Jews. God ’s people were in great 

danger. Mordecai, Esther’s cousin, was a real believer. He prayed for God's 

wisdom in this wicked and tricky persecution. He had raised Esther from 
childhood because her parents had .died. When the king began looking for 
a new wife, Esther’s character and beauty caught his attention, and she 
became the Queen of Persia . God used her at that time. After becoming 
queen , Mordecai came to her with the request for loyalty, love, and 

sacrifice. She could have simply turned around, ignored the Jews, and 
enjoyed her royal life, but God gave her a responsibility. God wanted to use 

her to save His people. 

The worst situation became a blessing situation. This blessing was not 
just one of victory, but one of glory! In the most dangerous of positions, 

God gives believers encoura.gemen1. He always uses one of His own true 
serva 

and dying. It is a terrible situation . The voice of the Lord is calling ou1. 

"Whom shall 1 send, and who will go for Us "( ls . 6:8). Isaiah responded, 
“ Here am 1. Send me"(ls. 6:8)! God is now asking us for help. The sad 

thing is that too many of us do not want to sacrifice our royal living. The 
church and its believers have to listen to God's voice. God wants to use 

your hands, feet. and mind. The world needs to hear the Gospel. We need 
Esther’s faith to say, “ if 1 perish , 1 perish." 

Now is the time when God’s glorious power is in full force because of 
the danger. We should not be discouraged, "Jesus Christ is the same 

yesterday and today, and forever " (Heb. 13:8). This is miracle time, God's 
powerful t ime. This is the time for excitement and action, "Now to Him 

who is able to for more abundantly beyond all that we ask or think, 
according to the power that works within us"(Eph . 3 ’ 20) . In your 

weakness, God's power bursts forth . God says, “ Call to Me, and 1 will 
answer you, and 1 will tell you great and mighty things, which you do not 
know"(Je r. 33:3). Why be depressed wh.en such wonderment is yours? 

There is not much time. The barvest is ready now, and only seconds left to 

do the work. God will give you His Holy Spirit. “ It will come about after this 
that 1 w ill pour out My Spirit on all mankind; and your sons and daughters 

will prophesy, your old men will dream dreams, your young men wi ll see 
visions"(Joel 2:28) . God is doing exactly this right now. The Spirit is here 

and Jesus is ready to get involved in every single little th ing youdo 

My dear friend, the time is short. not long, for God to use you . You have 
to act now. Haman is ready to kill , “ Have a gallows fifty cubits high made 

and in the morning ask the king to have 1\110rdecai hanged on it"(Esther 

5:14). Please.do not delay, for the devil has already planned for tomorrow 

morning, and Jesus' return is rapidly approaching, " He w ho testifies to 
these things says , ’ Yes , 1 am com ing quickly ’ Amen. Come. Lord 
Jesus"(Rev. 22:20). John 9:4 says, “ We must work the works of Him who 

sent Me as long as it is day; night is coming when no one can work." The 

t ime is short, but it is also the best of times . You have the greatest 
opportunity now. If you delay, you will regret it forever. 

Jesus asks His disciples, “ Go therefore and make disciples of all the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òf the Father and the Son and the 
Holy Spirit, teaching them to observe all that 1 commanded you ; and 10, 1 

am with you always, even to the end of the age" (1\111. 28: 19&20). Have you 
done m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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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옴 추일 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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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l스a의 훌맘 
(7) 모르드개가 자기의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부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수효를 하닥에게 말하고 … 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개에게 회답하되 
(16)당신온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 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 4:7-16) 
1)성관목사 

에스더서는 민족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안락을 희생한 젊은 유대 여인에 대한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한 날을 정하여 유대 민족을 진멸하라는 아히수에로 왕의 조서가 모든 

지역에 전달된 후， 바사국 정부와 백성들은 유대 민족을 향하여 완전히 적대적으로 변 

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왕후로 등극된 사실조차 알려지지 않았던 한 연익t한 여인이 모 

든 것을 변화시키는 힘을 발휘합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에스더였습니다. 이름이 의미 

하는 것과 같이 그녀의 숭고한 마음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처럼 빛을 발했습 

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B,C. 474년경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회복하고 있었고 희생 제사와 예배를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에스더 이야기는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백성에게 허락하신 승리의 축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방법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 후 이스라엘 민족을 본토로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하 

나님은 유대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바사 왕들까지 사용하셨습니다. 스룹바벨， 여호수아， 

학개， 스가랴， 에스랴， 느헤미야가 그들입니다.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유 

일한 유대 여인이 있었는데 바로 에스더였습니다. 에스더의 일생을 살펴보면 그녀의 삶 

이 얼마나 경이로웠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에스더 자신의 온전한 희생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의 백성을도우라고말씀하셨을때 에스더는무척 어려운상황이었습니다. 모든유대인 
을 죽이기 위해 대적 하만이 고안한 조서가 아히수에로 왕의 인침을 받F아 전역에 전달 

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큰 곤경에 빠졌습니다. 에스더의 사촌인 모르드개는 참 믿음 
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그는 이 사악하고 교활한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 

했습니다. 그는 부모를 일찍 여윈 에스더를 어렸을 때부터 돌보아왔습니다. 왕이 새 왕 

비감을 구하고 있었을 때 에스더의 성품과 아름다움은 왕의 관심을 꿀었고 마침내 에스 

더는 배}국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때 그녀를 사용하셨습니다. 왕비 
가 된 에스더를 찾아옹 모르드개는 그녀에게 충절과 인애 희생을 요구했습니다. 에스 

더는 충분히 그것을 거절하고 돌아서서 유대 민족들을 무시한 채 왕족으로서의 삶을 즐 
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에게 책임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하시기 위해 에스더를 사용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축복으로 

최악의 상황이 축복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은 승리에 대한 축복뿐만 아니라 영광에 대 

한축복이었습니다. 가장위험한상황에서 하나님은신지들에게 용기를주십니다. 하나 

님은 항상 당신의 참된 종들을 사용하십니다. 에스더의 상황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수많은목회자들 교회 세미나에서 지독한씨움과 질투와증오 

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려고 애쓰는 
것 같습니다. 참 신자들을 찾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정한 교회 편 

에 서 계십니다. 지금은 에스더와 같은 신자들이 있는 진정한 교회가 참으로 펼요한 시 

대입니다. 교회는 그러한 신자들을 이꿀고 지도하고 도외주어야 합니다. 에스더의 시 

대처럼 지금은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에스더는 자신의 자리에서의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직시했습니다. 그녀는 모르드 

개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가서 수산에 있는유다인을다모으고나를위하여 금식하 
되 밤낮 삼 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16절). 에스더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움을 받기 위해 자신 

을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일에 사용하기를 원 

하십니다. 모든 신자들은 저마다 강점과 약점을 7에고 있습니다. 에스더의 상황은 매 
우 위험했습니다.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16절)， 
그녀의 민족 역시 위험했습니다. “모르드개가 자기의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부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수효를 하닥에게 밀L하고”η절)， 위기는 

또한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죽어 
가고 있습니다. 끔찍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패가 누구 

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μj- 6:8), 이시야가 대답했습니다. ‘꽤가 여기 있나 

이다 나를 보내소서”싸 6:8),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 
데 참으로슬픈 일은우리 중너무나많은사람들이 자신의 호화로운삶을희생하기 원 

치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와 신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과 발， 마음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전세계가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야 합 

니다. 우리는 에스더처럼 말할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죽으면 죽으리이다 

성령으로 

지금은 위험한 시대인 만큼 하나님의 영광스런 권능이 충만한 시대입니다. 따라서 우 
리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 

라’(히 13:8), 지금은 기적의 시대요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믿 
음과 행동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넙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엠 3:2이. 여러분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분출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히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렘 33:3), 이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의 것인데 왜 낙심하십니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추수할 때입니다. 일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 

실 것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 

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올 2:28), 지금 하 
나님은 이 일을 정확히 행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여기에 계시고， 예수님은 여러분이 하 
는 모든 사소한 일 하나까지도 간섭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은기회의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시용하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행동에 옮겨야만 합니다. 하만은 모르드개를 죽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십 규빗이 

나 높은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개를 그 나무에 달기를 구하고~' (에 5:14), 제 
발 미루지 마십시오. 마귀는 이미 내일 아침 계획까지 세워놓았고 예수님의 재림은 임 

박해 있기 때문입니다J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 
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계 22:2이. 요한복음 9:4은 말합니다. ‘때가 아직 

낮이매 나를보내신 이의 일을우리가하여야하리라밤이 오리니 그때는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시간이 짧습니다. 그러나 또한 최상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지 

금 최고의 기회가주어져 있습니다. 만약 뒤로 미룬다면 영원히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전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회에게 분분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커게 하라 볼찌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때 28:앵，2이. 
여러분은복음사역을감당하고 있습니까?하나님께서 모든기회를주고 있음에도불구 

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일에만 매달려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자신의 명령을 따르라 

고 요구하실 때 여러분은 이 세%에 매여 있기 때문에 늘 그 명령을 거절합니다. 예수님 

께서 제자틀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들으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권능을받고예루살렘과옹유대와사마리아와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 

라 하시니라!' (행 1:8), 여러분은 예수님의 증인입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패가 

너회에게 뱀과전갈을밟으며 원수의 모든능력을제어할권세를주었으니 너회를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녹 10:19),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지 보십시오! 그 
렇다면어떻게주님께서요구하시는것보다다른것을우선순위에둘수있습니까? 

모르드개는 에스더에게 말했습니다. “이 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 

인은 다른 데로 말미잎F아 놓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 

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내’(14절)， 그리스도인으로 

서 만일 여러분이 지금 이 때에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데로 말미 
암아놓임과구원을 얻겠지만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은 이러한 때를 위해서입니다! 에스더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 

다. 여러분또한그렇게 쓰임받는은총의 삶을살아가기를소망합니다. 아멘. 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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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교획의 천도 (행 1: 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옹 유대와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행 1:에. 이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에， 모인 무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우리는 예수님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 ‘꽤 

증인이 되리라” 초대 교회의 전도는 오직 이 말씀에 기초한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지기를 기도하던 120여 명의 사람들은 n까의 다락뺑l서 성령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증 

인이 되었다. 증인으로서 이들이 계획하고 준비한 것은 없었다. 오직 성령의 인도에 순종 

했을 뿐이대녹 24:4에. 성령의 사람이 될 때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다. 자발적으로 일어나 

자신의 준비 여부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히는 증인이 된다. 이처럼 초대 교인들은 

오직 성령을통한 예수의 증인들이었다. 그렇다면 초대 교회의 전도는 어떠한가? 

이들의 전도는 인ζ배| 중심적으로 사용되었다. 초대 교회의 전도에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중심이었대팀전 2:잉. 우리가 전해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인간의 역사와 여러 종교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았다. 그러나 기독교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우 

리7} 믿고 전해야 할 분은 성원하신 예수 퍼스도이시다. 하나님조차도 그싹도를 증 

거하셨다{행 2:22). 왜냐하면 하나님의 돗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기 때문에매요 

6:40).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 일에 증 
인은 바로 우리이다(행 2:32.33 ; 행 3:15).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 
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행 2:36). 이 명확한사실을 우리는 진실로 믿어야한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수치와 고통 속에서 십자 

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행 4:10). 이처럼 초대 교회의 전 

도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중심이었다(행 8:딩. 

이들의 전도는 메시지가 분명하였다. 초대 교회가 전한 메시지는 분명하였다. 오직 예 

수 그리스도였다{행 4:13 ; 마 끄:25). 전도의 메시지에 세상의 지혜와 학문은 없었다{고전 

1:21). 우리의 경험과 학식이 우리가 전할 메시지를 흐리게 한다. 베드로를 보라. 그는 어부 

의 생활을 마감하고 예수님을 따르며 많은 신앙을 경험하였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쌓 

았고 기적까지 행하였다. 그러나 그는 매순간마나 유혹에 넘어지고 흔들렸다. 우리에게 진 

실로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믿음 위에 굳게 선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자신 

의 공로와 경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오직 십자기를 전하는 군병이어야 한대덤후 2:4).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전할 것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다(행 

5:42).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며 복음의말씀을 전해야 한다(행 8:4).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 

이며 생명이다. 신자들은 말씀을 통해서 은총을 찾을 수 있다. 말씀은 영원히 살아 있다(히 

새lf쪽부를 수료한며 

“ Þ;f/쑤넋은 나의 주인!” 

’ 에수님은 모든 것의 근본이시며 구원을 주신 분입니다. 만접。| 
여!수닝매! 끼|도할 때 용면H 주시는 주님의 븐혀|를 저|염했습니다 

(송영선) 

’ 에수닝븐 죄 많은 우리를 우j!'lH 십자1뻐| 못 빅뼈 톨Of까신 분입 
니다. 에수닝을 믿으며 에배를 드러면서 큰 끼|쁨이 제 e뻐| 샘겼 

습니다. 특01 말씀과 찬양은 저에게 큰 은혀!까 됩니다. (조영븐) 

’ 에수닝은 조! 많은 저희들을 우10t여 십자1뻐| 못 빅뼈 톨Ot가신 

분이고， 전국이 있다는 껏올 말려 주선 분이고， 조!가 전혀 없으 

신 분이란 걸 알꺼| 되었습니다. (조재원) 

4:12 ; 사 40:8 ; 마 24:35).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이다. 믿음으로 전할 전도의 메 

시지는오직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이들의 전도어|는 기적과 끼싸가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기적과 기사가 

있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통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의 말씀을 전하니라!' (행 4:3D. 기적에 현혹되지 말자.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를 전하는 것이 우선이다. 감옥의 문이 열리는 기적 앞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였고，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였다(행 16:2히. 베드로는 1다비다를 소생시키는 기적을 행한 뒤 예수 그리스 

도를 전하였다. 기적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보장받으려고 하지 말라. 초대 교회의 전도에 

는 기적과 기사가 있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였다. 

이들의 전도어|는 성렁님이 주관했다. 초대 교회의 전도는 사도들이 주관한 것이 아니었 

다. 오직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였다.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주관하셨기에 모진 

핍박 속에서도 전도는 계속되었다.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했기에 관원과 장로들에게까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행 4:8).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기에 돌에 맞는 고통과 죽 

음의 순죠에도 하늘의 영광을 보았다(행 7:55). 이처럼 초대 교회의 전도는 인간들의 계획 

에 따른 것이 아닌 오직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을뿐이다. 

이들의 전도에는 열매가 있었다 초대 교회의 전도에는 열매가 있었다. 오늘날에도 “나 

는 죄인입니다!"라는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 십자가를 통해서만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열매를 맺을수 있대행 2:4D. 초대 교회의 전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었 

기에 열매가 있었다(행 5:14). 초대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고 이들이 그리스 

도인이 되었다{행 11:2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처럼 초 

대 교회의 전도에는 회개와 믿음의 열매가 있었다. 

측대 교회의 전도 중심에는 인간이신 예수‘그리스도가 계셨다. 이들이 전한 전도의 메시 

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고， 이 모든 일은 성령님께서 주관하셨다. 따라서 우리가 전해 

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도 성령님의 인도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한다. 이럴 때 전도의 열매가 풍성할 것이다. “인자가 올 때에 세^.f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녹 18:8).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우리의 믿음이다. 더 이상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말라. 오직 십자가만을 굳게 붙들며 그리스도의 도구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라1"주 은총 입은 종들이 주 앞에 엎디옵나다. 주말씀 능력 있으니 그 

성령 검을 가지고 주 위해 나가 싸울 때 나 승리하겠네"(찬 254장). 아벤. 

’ 온 까족이 암께 주님을 찬앙하고 에배알 수 있도록 민도아신 여! 
수님의 은혀|를 잔앙합니다. (정선옥) 

’ 조!민들을 십자까의 보혈로 구원OH 주신 에수님께 찬앙을 드릴 수 
있어 종습니다. (백정래) 

’ 내 생각과 내 주장대로 살았던 이전의 삶을 회개마며 진정 여!수 
님이 원하시는 껏이 무엇민지 깨닫'1를 끼도합니다. (김성에) 

’ 예수님은 잠 구주이시고 우|대마신 분이십니다. 교회에 나오고부 

터 말로 영용할 수 없는 평안이 제 e뻐! 넘집니다. (주만자) 

’ 구원자 에수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이 정말 기쁘고 암사합니다 
아직은 서툴고 미숙애서 잘 모르지만 여!수닝을 자꾸 알아가고 싱 

습니다 그리고 에수님을 닮고 싱습니다. (정진부) 

’ 주님은 제까 환란 까운데 있을 [[H 힘을 주셨습니다. 주닝을 믿으 
니 환란 속에서 남을 탓6배나 낙망하기보다는 더욱 기도@세! 됩 

니다. 이런 '1쁨을 주번의 친구틀에게 당대01 전아고 있습니다. 
(바서지 ."소~) 
-'OL ’ 口 。

’ 신앙생활응 하면서 이전의 불뮤직적이고 밤당만 앵동등을 절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수닝은 나의 주민이시며 마음에 잠 안 

식을 주는 분이십니다. (이절수) 

’ 여|수닝은 저의 죠!를 대신OH 십자1때! 돌아가심으로 죄를 사m여 

주시는 분임을 깨달았습니다. 서|S때 매여 있던 저의 삶을 예수 

님께서 인도이여 주시고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주신 예수님께 암 

사드립니다. (고수정) 

’ 예수님은 너그러우시고 사람이 많으시고 세상 누구보다 저를 아 
며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잠 종은 분이십니다. (죄영실) 

’ 여|수닝머|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1때 못 박l'l l신 분이라는 

것을 맙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1쁨으로 모든 생활이 즐겁습니 

다. (황용엽) 

’ 그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끼도아면 응답아시는 여1수님이 진짜로 

종습니다. (김성애) 

’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민도아시는 에수님께서 마음에 멍만힘을 
주섰고 종은 친구틀을 만Lt'11 마섰습니다. (임연수) 

’ 저음에는 약속을 지극 1'1 우10H서 교외에 나왔는데 이제는 교호| 나 

와서 말씀을 듣고 찬앙하는 시간이 저의 큰 '1쁨이 되었습니다. 
이마 나지 않은 인생， 여|수니마 믿고 여!수니으 저마며 ̂flj'스니 

2M 님 

다 (한범구) 

• 40년 민생， 저음으로 신앙 생활을 6세| 되었습니다. 에수닝은 

죠!자 전여 없으신 분이며 ， 우리 죄를 대속아신 분이란 것을 맡았 

습니다. 신앙 썽활을 아면서 마루를 끼도로 시작。끼11 되었습니 

다. (문전일) 

’ 조! 많은 저를 사랑으로 암싸 ~t 주시는 사랑의 예수님은 살아 
껴!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차지영) 

’ 구원의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마음의 영안을 잦고 
다시 태어L배 되었습니다 에수님께 암시합니다. (장영숙) 

(정리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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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의정결한통로 

선교 카기 어려운 환경 때문에 나의 마음은 초조했고 신경이 날카로워지기 

까지 했다. 그러나 거듭되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나는 점점 복음의 전도자로 

다듬어졌다. 주님은 영흔에 대한 안타까움과 간절한 마음을 주셨고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도 주셨다. 결국 주님은 나를 선교지로 보내셨다.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공원과 대로변에서 시골 마을 

축호 전도를 통해 만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30% 이상이 우리의 복음을 거 
절했다. 그럽에도 주님은 낙담하는 마음보다는 한 사랍이라도 더 예수님께 인 

도하겠다는 믿음을 주셨고 우리는 복음의 정결한 통로가 되길 간절히 기도하 

였다. 이 때 휠체어에 40대 아들을 태우고 나온 노부부를 만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411장 찬송을 간절한 마음으로 불러 드리고 나니 오랜 투병 생활을 한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사료k을 안 것 같다며 기뻐하였다. 말도 할 수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그였지만 말문이 트일 때 “예수” 그 말 먼저 나오길 간 

절히 기도했다. 

마지막 날 오전， 하염없이 내리는 비도 영흔 구원을 위한 우리의 걸음을 막 

지 못했다. 상가어l서 만난 여러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였다. 쓰레기통에 버 

려진 전도지를 보면서 마음이 아폈지만 그럴수록 더욱 우리는 기도하였다. 우 

리들을 통해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잘 자라도록 성령님께서 역사 하실 것을 믿 

으며 주님께 감사드린다. 

김정숙(집사， 10교구) 

정렁는I으'f 'l.'도로 E}단 얻혼툴 

주낀흥헌 2αE년 9월 17일@ 

피 
를 Dt" 1I 

읍I자1f.으l 복음을 전하는 11뽕 

선교가 자유롭지 못흠떨 잘 아는 우리는 주위의 눈치를 봐 가면서 농촌을 

중심으로 전도를 하였습니다. 시골 마을에는 인기척이 거의 없었고 한 집 앞에 

서 문을 두드리니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셔서 말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전하였고 그 할머니는 끝까지 들으셨고 마 

지막 영접 기도문이 끝난 뒤에는 아멘 까지 따라하셨습니다. 우리는 더욱 간 

절하게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우리의 말에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며 아멘 하시면서 예수님 밍겠다고 우리와 ιt속하셨 

습니다. 

한 목동에게 전도했을 때， 그 목동은 우리에게 십자가 목걸이를 보여주었으 

며 주머니에서 신약성경을 꺼내 보여주기까지 하였습니다. 참으로 감격적인 만 

남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옥수수 밭에서 일하는 젊은 부부에게 복음을 전하였 

고， 집 마161-\게서 공부하는 중학생 소여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유아 

원 아이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황량한 들표k게서 불어오는 바료뻐l 눈 

에는 금방 먼지와 모래가 들어가 눈물이 흐르고 강렬한 햇볕에 몸은 쉽게 지쳤 

습니다. 쉽지 않은 사역이어서 육신이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매순간 기쁨에 넘쳤습니다. 

문석곤(집사， 4교구) 

이번 주에 졸빌찌는 섣교텀 

선교7-. 1 E. 1 젊은이틀은 엘섹 뀔혼했7-.1만 엘자리1~ 없어 갱처l적인 어려웅응 이끼지 옷하고 켈국 1~ 
정 붕화료 。 l혼하는 갱우1~ 많t다 냥자， 여자 향 껏 없이 요두 낮에도 숭응 cf-，시는 사량틀이 대 

부분이었다. 특응l 노인틀은 자석을 떠나보내고 오l홈게 사는 。/l~ 많맞다. 。버뻐l 추l한사량도 잊 

었으며 냥자틀은 상으l릎 꺼으t 엽고 있지 양야서 여자틀인 우리1 ~ ^f-ù.갤1-11어l는 인망한 부분틀이 

많놨지만 여I수녕께서는 우리를 온선tl 지귀시고 인도해 추셨다. 

기 간 

9월 19일(화) - 9월 28일(목) 

9월 20일(수) - 9월 27일(수) 

팀 팀장 

16교구 7지역 이상범 

6교구 5지역 이세영 

요든 상황이 켈약했지만 폐수닝께서는 춘비동l 영혼틀응 만L태1 tl-셨다. 이혼당한 한 0=1인과 68 

세 된 。 f처씨， 전도지흘 반자0싸 차끼는 죄인이라며 웅던 여인， 야。 t틀어I꺼I 말씀고f t뻐t요로 싱 

자1~ 부요요 처해타. 우리느 끼도이 미으으 그그llh지 지귀도로 서려니께서 여A다f시1J 까서tl 11도 1 C a L.: "λ ’ L. -2 C 디 2 E ., -~， () () c ." , , . _ . . 2 '- 2 

드렸다.30대 중반으l 한 여인은 냥편0/ 냐。엘 전어I 7-.망했는더l 방마다 꽁어l 나E바 얘1 (한c:.~여 괴 

료워서 숭을 먹는다고 했타. 우리는 그 성이I 틀어까서 성자1h의 보렐로 그 1~정이 nH끗귀l 되김 11 

도하고 ~~뺏다. 그 여인은 숭을 끊고 매t닐 。래 서녁으료 말씀끄f 챈맴~ 1 (도하11흘 약속하고 

우리와헤어졌다. 

。 l서랭 복응01 정말료 필요한 사량틀응 만나서 그등에꺼I 심사1~릎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여l 

수닝으l 은떼어I 감사한타. 우리는 선교치를 떠나왔치만 성령녕께서 그등의 영혼을 인도하셔서 선윤 
에서 I샤l 만L셔 l를 깐설tl11도한다. | 

김희선(집사， 5교구) 

면재사역중인섣교팀 

기 간 팀 

9월 14일(목) - 9월 22일(금) 4교구 3지역 

지난주에도ξ반}선교팀 

기 간 팀 

9월 4일(월) - 9월 12일(화) 1교구 8지역 

9월 4일(월) - 9월 1 3일(수) 4교구 4지역 

9월 5일(화) - 9월 1 4일(목) 10교구 3지역 

9월 6일(수) - 9월 13일(수) 1 4교구 5지역 

9월 6일(수) - 9월 14일(목) 7교구 4지역 

9월 6일(수) - 9월 14일(목) 8교구 3지역 

9월 6일(수) - 9월 1 4일(목) 17교구 3지역 

9월 7일(목) - 9월 1 5일(금) 장년2부 1 팀 

팀장 

채흥표 

팀장 

키요;κ 
口 C그-← 

박원화 

김영록 

그l^~^~ 0 --, 0 

?아7 1 1-↓ 
。 E 며 

김해길 

이호일 

퀴 
L: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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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흥과 나눌 

등요깐l회로 부호하.』 무리 구연 C- 1:1----.- O. L. , 

학동 1구역 식구들이 한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구역 식구는 모두 다섯 명입니다. 그런데 금요 집회 때는 열 명이 

됩니다. 바로 아이들 때문이지요. 젊은 엄마들이 o}이들과 함께 금요 집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여 찬송하고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모습이 주님께는 영광이요， 이 모습을 

보는 저희들에게는 은혜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저도 전에는 두 시간 동안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이 지루하고 힘들 때가 많았습니 

다. 어른인 저로서도 적응이 안 되어 온몽을 비틀고 움 

직이고 싶은데 아이들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 

까? 그런데도 빠지지 않고 나와서 예배 

나좋 훈현i~'<1 운 획l수넋 

결혼 후 아이를 키우느라 예배만 드리던 어느 날 ‘전도회’ 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그곳이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도 모른 채 일 년여의 시간을 미룬 끝에 전도회에 나 

가게 되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같은 구역의 또래 엄마들을 만나기 시작했고， 같은 

고민을 같은 시각에서 보게 되어 서로간에 도움이 되었다. 처음엔 친교의 의미가 컸 

지만 점점 믿는 자의 사명인 전도를 중요하게 여기며 나의 발걸음은 교회주변 전도 

로이어졌다. 

내가 전도회장을 맡게 된 때였다. 부족한 니에게 너무도 큰 책임이 맡겨져 걱정이 

< 앞섰다; 모임이 많아지고 참석해야 할 곳도 갑자기 늘어났다. 그 모든 모임에 참석한 

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어느 순간 ‘아! 주님이 나를 훈련시키시 

는구나!’ 라는 깨달음이 생겨났고， 오히려 분주함을 감사하게 생각 

드리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 멀쏠울 풍，8)서 누리는 온혜 
하였다. 교회주변 전도로 할당된 지역에서 전도할 때 처음엔 

어색하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던 것이 어느 새 “요 

번 달에도 또 왔어요”라며 웃으며 인사할 정도로 바 

뀌게 되었다. 많은 결실이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다.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예배드리 
성도는 누구나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살기를 소망한다. 성경 속의 하 

나님의 종들， 다윗이나 모세， 용처럼 나도 주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누 

구신지 바로 알고 비밀이 없는 사이가 되어야 한다. 내가 주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라면 

주님은 그 동안 잊고 있었던 전도의 사명을 

일깨워 주셨다. 선교를 가면 그뻐서도 기 

쁘게 전도를 하지만 교회 주변에， 내 주위 

에 있는 많은 믿지 않는 사료L들을 너무 

나 쉽게 잊고 있었음을 깨달으면서 그 

들을 돌아보게 되고 더 열심히 전도해 

는 자세를 길러 주 

고아이들은엄마 

의 말씀에 순종 

하면서 항상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서 예수님께 

서 정말 기 

뻐하실 거라 

고 믿습니다. 

‘거룩한성’을 

부르며 ‘할렐 

루야’를 따라하 

는 아이들의 맑고 

우렁찬찬양소리가 

묵상은 주님께서 L때게 이야기하실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묵if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 

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삼상 3:21).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골 1: 16). 
성도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그리스도를 닮도록 주님을 섭기기 위해 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지음을 받았 

다. 내가 주님을 떠나 있을 때 어려움이 닥치면， 걱정， 불안， 초조 등으로 갈팡질팡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 

는 지금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기에 새 힘을 얻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기쁨을 맛본다. 

나도 용처럼 일용할 양식보다 말씀이 더 소중하다고 고백하길 원한다(용 23: 12). 회개 기도를 하면서 “너희 

죄가 주흥 같을찌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흥 같이 붉을찌라도 양털 같이 되리라"(사 1:18)는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나의 죄를 씻겨달라고 간구할 때 주님과 나 사이의 ‘죄’ 의 벽이 무너짐도 체 

험한다. 말씀은 하나님이시고(요 1:1)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시기에 기회 있을 때마 

다 말씀을 암송하며 마음에 깊이 새긴다. 이처럼 갚이 새겨진 말씀은 나의 죄인 됨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으로 충만한 십자가의 정병으로 나를 다듬어 가셨다. “오직 자기를 부인하며 세SL을 향해 십자가를 

전하는 말씀의 도구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마리아 전도회의 회원들은 아이들 

이 어린 탓에 사실 교회까지 와서 

주변 전도를 한다는 것이 어렵다. 또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학교에 다니면 

아이들 엄마는 아이들이 돌아오기 전 

에 가야 하고， 또. 너무 어린 아이가 

자꾸 랫가에서 맴돕니 

다. 천국의 찬양이 이와 

같지 않을까요? 

있는 엄마는 애들을 데리고 오길 꺼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데리 

고 오는 엄마들을 볼 땐 o}이들을 복음 

요뻐서 잘 키우고자 하는 부모의 믿음을 

보게 되어 감사하고， 그 아이들 또한 믿음으 

로 잘 자라는 듯하다. 우리 믿는 자들의 사명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에 더욱 힘쓰는 마리 

김복면(집사， 2교구) 

01웃삐게전환 

그라스도의 )..1랑 

나를 가장 잘 아시고 가까이 하시는 

친밀하신 예수님을 모시는 삶이 그 무엇 

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기쁘고 풍요 

롭고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하 

신 주님께 늘 감사를 드린다. 믿는 자어l 

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신 말씀에 

힘을 얻고 세상을 이기며， 십자가의 공로 

로 인하여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며 필요 

한 것들 채워 주시는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먼저 받아 누리는 자녀로서， 마땅 

히 예수님을 전하는 삶은 의무이며 축복 

이다. 

그 동안 전도의 현ε빼서 대하는 많은 

불신자들의 모습은 무응답자， 조롱하며 

말장난으로 맞서는 자， 문전 박대하는 자， 하나님을 자기의 우상과 동일시 취급하는 

웃지 못할 여러 가지 형태들의 사람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은 말씀 전하는 현ε배서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심으로 성령님의 역사를 늘 

아 전도회가 되기를 바라며， 또한 젊은 일꾼들로 가득 

찬 마리아 전도회가 되기를 기도한다. 

이신남(집사， 10교구) 

체험케 하셨다. “죄인인 우리 인간을 위해 가장 아끼고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 

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제와 자매인 당신을 

그토록 사랑하십니다. 우주 만물과 사랑의 대상인 당선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전해 

듣고 그들은 감사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 함께 큰 기쁨을 나누며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렸다. 성령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결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다. 

예수님을 전하는 일은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대가 없는 선물로 받았으니 그 또한 

일상 생활을 통하여 만나는 사료배게마다 거저 나눠 주는 선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여전히 구원의 끈을 늦추지 않으시는 주님은 이 일에 사용코자 세상 어느 

곳이든 어느 때든 불문하고 일꾼들을 준비하고 보내는 분이시다. 물을 받기만 하고 

내 보내지 않아 썩어서 죽어 버리는 바다인 사해와 같은 불행한 일이 없도록 우리가 

먼저 받은 사랑이 있기에 눈 먼 영흔들， 죽어가는 영흔들을 찾아가 갈랄리 바다와 같 

은 사랑을 베풀며 나누어야 한다. 그런 삶이 곧 우리의 귀중한 보배이신 예수님을 섬 

기는 일이며， 전도하는 일임을 깨달을 수 있었다. 그 동안 함께 해 주신 주님의 놀라 

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이 중차대한 일을 위해 여전히 우리를 사용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 각별하시기에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 

황염숙(권사， 7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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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피 탐방 l 얘기흩 

總교회랑방 초·중도셔실 

훌훌음으로 준HI되는 천국일뿐 

초·중도서짙은? 

제l교육E뻐p.증01 ~다는 T 
을 알고 껴'l{.'1t.요? 지단 5월때 

문음 떤 조 · 중 도서길，101 ~슨 

이곳에는 많은낀g} 서적과 영앙 

^t.료흘 갖추고 중연E( 전쿠및꾼 

틀음 11다리고 았읍니다. 매주및 

많은 어El 전쿠gl문들이 이용하 

고 있l슨 죠 · 중 도서길l음 더 자 

세이들여다홀까요? 

교효|학교 어린이틀을 십자가 복음 E뻐서 앙성아려는 주!지에서 만들이진 도서실!은 주임날 교호!에서 

몽사아시는 부모님들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더 이상 교회 주번에서 방왕하지 않고 '1독교 서적과 영상물 

을 통해 그리스도를 암아까고 쉽을 얻을 수 있는 섬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부부터 중등 3부 악생 

들까지， 주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석 안수집사， 실장) 

도서짙어/는 어떤 도서1t ~Lt요 ? 

'1독교 서적을 중심으로 약 1 ， 600권의 서 

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별이 어린이들의 

연령에 맞는 성경 관련 도서틀이 많이 있습니 

다. (김영븐 집사， 도서팀장) 

350개 정도의 비디오 테이프를 보유아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성경인울， 사전， 만증문 등이 있습니다. 주임 3부 에배 

(오전 11시)를 실왕 중끼IOf고 그 이후는 조등악생과 중막생들이 

볼 수 있도록 계획된 프로그램에 따라 서껴 01야'1르 ̂f{)j하고 
。 o " '2 0 。

이스니다. 가 부서에서 서껴 비디오르 시처아시며 대여도 까느 , " , 0 。

합니다. (임병믹 집사， 미디어팀장) 

주임학교까 끝나는 12시 이후부터 아이들이 많이 옹니다. 주일에 늦게까지 몽사Of시는 부모님들음 

t 째 평-헬애 측휴훌 짝않영방 

기다럴 수 있는 곳이 있어서 부모닝과 어린이들 모두 아주 종아합니다. (김종훈 만수집사， 부실장) 

어떤 아이들은 색을 봐야 할지， 비디오를 봐야 할지 볼라 잭음 틀고 영상실에 틀어까기도 압니다. 그 

마크 아이드이 중아마느 모스으 보제 도!니다 . (}J Of~ χ!사 부시자) 
ó ' ' L: -"'2 님 ‘ 0 ' 0 t:I '1 '20' 

g지부 마이까 아아서 ;t; H으 보고 이느 모스 자제까 저Df 예배고 사2f^2j스니다 (이사서 마스^，사l ” ’ l :X: ' , ..., 2 -- M L t:::t '" I 0 2 I 0- 님 a ‘ 。...， L' 닙 ' 1 

도서길l에서 자원 봉사하시는 분를F 어떤 분를~nt.요 ? 
각 파트의 팀장틀이 며섯 분이 제시고 여닮 영의 실앵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에서 근무아시는 분음 비롯6때 도서 관리 분야를 전공하신 분 등 각 팀장닝들은 전문까들이시고 대악 

생， 자원 몽사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석 만수집사) 

용시를하시면서 

막내아이가 조등악생민데 에전에는 주임학교까 끝난 후 아빠를 끼타리느라 교호! 여끼 저끼에서 방황 

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이곳에서 시만을 보내는 것을 보며 만심이 됩니다. ‘아이틀음 위해 정말 잘 만들 

어졌구나’하는 샘각이 들고 주님꺼| 암사하며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영익 집사) 

서도니드께부Ef하./\/ 마쓰으? 
。 02 " T , '2 2CL 

연재 도서실 좌석이 24'H , 영상심 좌석이 4끼” 있습L!다. 아이들이 'f장 많은 시만인 l시에서 3시 

사이에는 자리가 부족안 상태여서 암으로 확장 공사를 할 '11획입니다. 성도닝틀의 적극적인 관심과 '1 

도를 부탁드립니다. (김종훈 만수집사) 

연재 중등부 학생들의 이용률이 낮은 떤입니다. 중등부 학생틀음 우|만 많은 잭과 미디어까 잘 맞추어 

져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부모님들과 선생님들께서 관심을 까지시고 맡이 오셔서 학생틀에게 만내해 주 

세요 . (김아경 집사) 

도서관이 교육관 7증어1 있어서 오'I'f 종 힘틀겠지만 만 번 잭을 접아고 나면 주일메 이런 곳이 있다 

는 갯에 '1뼈아는 모습블 보며 부모닝틀의 적극적민 권면이 필요함음 느입니다. 교회 지붕까지 암상할 

수 있는 전망 종은 조 · 중 도서실을 많이 애용해 주세요 . (김영은 집사) 

어린이를 위한 끼!독교 관련 도서와 영상 자료가 있으신 분틀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증음 부탁드립니 

다 (임영익 집사) 

6일 동안 학교 공부에 지t! 어린이들이 여l수님의 복음으로 신앙의 재종전을 받을 수 있도록 죄소안 

월 1회 이상 방문할 수 있도록 적극 권면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석 만수집사) 

지단 9월 초， 교회는 조 · 중 도，A，1슬l으l 협}을 힐정아였습니다. 이깨 더욱 싫은 곳에'，A，1 어린 전국및꾼 

들은 미래를 준비할 것~Lf다. 자{IE( 잉공을 $(한 준비가 아니라 응l자1tE( 복음을 ~1tJt슨 증eI틀로 온 

전m 준비훌! ~1~Lf다. 도서뿐만 아니라 여/배 짙홍f2f 잉킹 영앙흘 통애서 이들은 더욱 복음 F때 연고 tJI 

A뼈저 길t ~1~ll다. “오작 우리 주 곧 듀주 얘/쑤 그리스도E( 은얘/와 저를 아슨 지쇠l에서 자라1t라 잉공} 

이 이저~Qf 영원한 달까지 저대P11 2，/음찌이다뻗후 3:18). 편집실) 

\/ 새가족을완영압니다 ç:ì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2285 한미란 19 청년 1 부 김규석(6) 

2286 장윤원 6 청년 1 부 김규석(6) 

sQy 잔 23{f 만압이 매빼 잊으맨 
이 찬양은 웨슬라가， 자신의 친구 피터 벌러가 ‘만일 내게 만 개의 입이 있다면 그 모두를 가지고 예수 2287 임마르기리 19 외선부 주바이도바(19) 

그리스도를 찬%빨 댄데” 라는 말을 듣고 작사한 곡이라고 한다. 곡조는 간단하고 소박한 3/2박자의 곡이 2288 정효선 19 청년 1부 정재용(3) 

지만 담겨 있는 내용은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감동을 받게 한다. ‘만압이 내게 있으면 그 압 다 가지고 내 구주 2289 수레스 19 외선부 누원( 1 9) 

주신 은총을 늘찬송하겠네 피아니λE인 나는 피아노 연주에서 느끼는 기쁨보다는 오히려 찬양할 때 은혜가 2290 로산 19 외선부 누원(19) 

더욱 충만하고 기쁘다. 우리 가족 다섯 명은 모두 찬양대에서 봉사하고 있다. 말이 봉사지 각자가 받는 은혜는 세 
2291 부다핸네디 19 외선부 

2292 길에르덴 19 외선부 앙순옥(10) 
상적인 가치로는 환산할 수 없고 믿음 위에 굳게 서있는 세 명의 자녀들을 보면서 찬송하는 삶에 항상 은혜가 충 2293 인경업 19 청년 1부 이금순(6) 

만하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앞으로도 찬양대에서 주님께 평생토록 찬양하고 싶다 2294 이선화 2 청년2부 최증철(1) 

“내 은혜로신 하나납 날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덜리 며 다 알게 하소서 마냥 행복했던 어린 시절에는 그 2295 주성필 19 대학부 

냥 입에서만 부르던 찬송이지만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는 기도의 제목이 되었다. “내 주의 귀한 이릎이 날 외로 2296 한대회 3 대학부 류진희 (1 ) 

하시고 이 귀에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 죄인인 나에게 가장 큰 위로는 주 예수의 귀한 이름이고 찬송으로 
2297 길정광 6 청년2부 최상기 ( 1 8) 

써 항상 회락된 삶을 사는 우리들임을 감사한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맘을 피로써 곧 
2298 최영숙 장년2부 태일희 (1) 

2299 문병열 8 장년 1부 박성희(1 ) 

정케 하셨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나름 2300 이태희 19 」τl드ζ등닙「 김경원(1 ) 

대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실맺고 이웃을 사랑한 것 같은데 죄인이라니 .. . 선교지에서 보니 정교를 믿는 불쌍한 사 2301 아잠 19 외선부 김철환(11) 

람들과 같은 생각을 했던 것이다. 나의 행위로도 나의 물질로도 할 수 없는 것， 오직 주 예수의 십자가 보혈만이 2302 티무르 19 외선부 김칠환(11)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믿게 된 것， 그것이 가장 큰 은혜다. 2303 알렉 19 외선부 김엘리나(14) 

사실 이 곡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 가정 예배의 주제곡이었다. 화려한 벨로디를 좋아하는 나에게는 조금은 시 
2304 야나 19 외선부 김엘리나(1 4) 

2305 일래나장 19 외선부 

시한 콕이었고 어렸을 때에는 “죄 추한 맘” 등의 어휘가 부담스러웠다 어렸을 때 뭇도 모르고 찬송했던 내용이 2306 전민정 19 청년2부 김진광(19) 

이제는 나의 삶의 일부가 되었다 지금은 그 모든 가사들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었고 내가 가장 추한 죄인이고십 2307 박재찬 19 정년 1부 

자가보혈만이 그 죄를 해결할수 있음을 시인하게 되었다. 그러니 내가 감사의 찬송을할수밖에 
양 충현교회의 함 께족이 되기흘 원하;<.1ε 분은 본당203호 새께주 동록질로 요;<.IJI 바랍니I'f.* 

우숙영(집사， 할렐루야 성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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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아들， 1 5교구)과 권금녀 앙(유 

1 권사회 3，4지회 월례회 
숭옥 씨의 딸， 15교구) /23일 

일시 ‘ 20일(수) ， 1부 예배 후 
(토) 12:00 양평 여성회관 

장소; 갈릴리훌 
3 허규중 군(김명숙 집사의 아 

들， 6교구)과 송인순 앙(송택 

현씨 ， 박향자씨의 딸) / 23일 
얼셰 (토) 14:00 잠실본웨딩흘 4층 

‘ 송이란 타교권사(곽노경 집사 4 김준호 군(김기선 집사， 김유 

의 모친， 이영환 집사의 장모， 계 전도사의 아들， 수지 포도 

1교구 언주3구역) / 9일 별세， 나무교회)과 송미경 앙(송삼 

11일장례 규 집사， 이순일 권사의 딸， 18 

2 고재훈 집사(정옥임 집사의 남 교구) / 23일(토) 14:00 분당 

편， 고혜진 · 고근석 성도의 부 베어케슬， 오리역 6번출구 

친 ， 6교구 우성2구역) / 10일 5 이혜만 군(이실호 장로， 오정 

별세 ， 1 2일장례 남 권사의 아들， 6교구)과 김 

3 유영심 성도(김춘백 성도의 부 지윤 앙(김복똥 집사， 김용주 

인 ， 6교구 장본2구역) / 11 일 집사의 딸， 선일교회) / 23일 

별세 ， 13일장례 (토) 14:30 주님의 교회(정신 

여고내) 

결온 
6 정징화 군(1 9교구)과 이혜경 

양(김복순 은퇴권사의 손녀， 6 

1 윤성한 군(윤흔중 집사， 신진 교구) 123일(토) 15:00 삼성동 

숙 권사의 아들， 17교구)과 최 섬유센터 17충 

수연 앙(최진웅 씨， 권오화 씨 7‘ 이요셉 군(이동희 집사， 김형 

의 딸) / 21 일(목) 17:00 공항 숙 권사의 아들， 7교구)과 임 

터미널예식장 3층， 삼성역 5. 지앙 앙(임통수 씨 ， 이옥순 씨 

6번출구 의 딸) / 23일(토) 16때 코리 

2 황정구 군(김옥자 타교성도의 아디자인센터 6층 컨벤션홀 

쭈만흥헌 

교회쇼석 

·새생명전도집회 

· 일 시 ‘ 9월 1멜(오늘) · 주 관 · 저11교뿜원화뺑랴중등3부) 

·새가족초징금요집회 

· 일 시 :9월 29일(금) 주 관 교구위원회 대 상 : 2006년에 입적한 새가족 

·장년 1부종동원전도주일 
일 시 :9월 24일(다음 주웹， 12:30 장 소 재교육관 ffJ7.호 

·징넌 3부 조정 전도집회 
, 일 시 :9월 24일(다음 주웹， 12:3Cfv13:40 장 소 ’ 저11교육관 2fJ7호 

+10교구엉성훈련 

일 시 :9월 28일(목)， 10:00~16:30 장 소 . 충헌기도원 

·외선부추석수련회 

주 제 믿음으로 십자가 지고 LIO f7 fAf(마 16:낀~ZfJ 

, 일 시 ‘ 10월 6，7일(금 토)， 오전 1 1시부터 · 장 소 ’ 외선부 예배실 및 기타 장소 

+2006년 하반기 교육훈련원 개강 *9월 24뽑웰까l 신정7농 

수요 성경공부 · 교사 앙성부 · 찬앙대원 앙성부 · 전도대원 훈련 
교육에관한문의와신짧교육권'#473일로 a씹1;../2. 교육국에 신젤.j71 tfl#되어 없니다 

• 음영실카메라봉사자모집 

·자격 만 19셰 이상남·여교인 ’ 문 의 ‘ 영S템 이창기(# 224) 

흥연기도원 촉탁 칙원 모집 

1.모집부문 충현기도원 주방 (여) 2. 자 격 세례교인 (만60서| 이하) 

3. 찌|출서휴 자필이력서 · 주민등록등본 · 당회장추천서 (타교인) 

4.서류제출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사무국 'll' 031-766-5425 

저1907호 

앉휠 충현 7품의 창 
디j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히심으 

로 십자가복음의 통로로만 사용송l여 주시 

고， 영육간의 강건힘을주소서. 

a 충현의 모든청지기들이 진심으로회개하며 
X낸의 전부를 그싹도께 드려 복음을 전 

하게하소서. 

~2roì년도 단기선교와모든 선교훈련이 하 

나님의 뭇 가운데 진행되며， 선교에 방관자 

가없게하쇼서. 

폐 1 . 1.1전돼매월둘째주수요일에실시 

되는 교회주변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흔들 

이 주께로돌앨수 있도록은혀l를주소서. 

딩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오직 예수 그 

리스도를전하는일에6싸되게히소서. 

딩 모든 새기‘족들이 복음의 실제이신 예수 그 

리스도를 깨달아믿음안에서 살게 히소서. 

05대 목표의 빡인 이웃 λ}랑의 실천으로 

세워진 충현복지관이 십자가 복음으로 운 

영되게히소서. 

이번 주 새벽기도회 담당 

g 교회에 속한 재댄유지 · 동산 · 복지}을 십 
자가의 은혜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히소서. 
1S(월) 19(화) 20(수) 

예 배 담당 안내 (9/20-9/24) 

날짜 여|배 서E “ 「 사회 기 도 

9/20 수요 l 그리스도의 손길 (단 10:18-19) 김성관 목사 이창수 정정금 

9/20 수요 II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10:46-52) 박인기 목사 김철규 장웅숙 

9/22 금요집회 김성관목사 이정훈 

9/24 주일 I 에스더의 삶 (에 4:7-16) 고광환 목사 이정훈 안동현 

9/ 24 주일 II 에스더의 삶 (에 4:7-16) 류병회 목사 이성진 김은호 

9/ 24 주일 m 에스더의 삶 (에 4:7-16) 김성관 목사 양재웅 이 훈 

9/ 24 주일 W 에스더의 삶 (에 4:7-16) 하종철 목사 정충신 구재완 

9/ 24 주일 V 에스더의 삶 (에 4:7-16) 윤수일 목사 안창덕 김영달 

9/24 주일찬양 자신을 부인함 (마 16:21-26) 김성관 목사 장훈 -‘ζ-무‘L스 

23(토 I 24(주일) 

하종철/김정연 | 고광환/엄태주 

찬앙 

예수는나의 힘이요(호산나찬양대)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실로암찬양대) 

소프라노 전수현 / 8교구 

〈예배전찬앙〉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외 / 바이올린유원주 (잉.t누옐오케스트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외 / 할렐루야혼생중창단(지도 01수센 

오 신실하신 주 외 / 목관5중주(뺑해 뻐스트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외 / 대너 강재구， 바리톤 심재숭(뻗찬양대 솔리스츠) 

피아노 트리오 / 벤엘 혼성중창단/ 아멘 찬양대 

톨띔틀희E훌톨 

예배및집회안내 기도원집회안내 「 섬·기·는·분들 l 
구분 시 간 장소 

I 오전 7:00 본당 
차량 . 우|임목사 김성관 

II 오전 9:00 본당 

m 오전 11:00 
본당 주일예배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IV 오후 1: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당 

V 
오후 3:00 

본당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찬양예배 오후 5:00 본당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저녁 7:30 보」 다 g 

금요집회 저녁 7 :30 본당 

새벽기도회 새벽 5:00 보」 단 u 

구분 시 간 장 ~ι 

· 시무장로 

김의철 김은호 노광헌 이병학 이 훈 
기획위원 교구위원징 당회서기 유지채딘이사 때배위원장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IU 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1 일본 남선우 ‘김종구 최무길 이창호 차신득 
어 및 수화로，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W부 예배는 스리 종현기도원김 1교구징 빼뻐원 셰)1즉뽑부징 

링카어， 중국어， 몽골어1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 김광남 이종석 임무천 진홍용 전홍렬 
로동시통역팅니다 째정위원장 기획위원징 16.교램 행정위원징 선교위원정 
Simu~ar없JS lrans~lions in 뼈lish ， Chinese, J뻐anese -
때d 행n Language are aváilable al lhe Eleven 0' cklck 이정우 김단용 한송규 김영수 김환기 

W따hi야efVice， 때 sri 벼n때n， Chinese, Mong어 an， 진도위원 딩회부서기 진도위원 동선부장 찌3교육위원장 

Russ~ ， Hindi and Indαl~are 허scavái녕ble al the 원웅철 이형수 안동현 황의만 김구형 
OneO' cl(χkWαshipS뼈ce. 12교구징 진도위원징 예배위원 예배위원 4교램 

구분 시 간 장 人-L.
최윤덕 이계인 박덕양 이태식 정태두 
신교위원 실로잉진웹징 10교구징 g번1부징 전도위원 

· 부목사 
이종대 정현민 박인기 류병희 여국근 
2교구 선교위원회 에H뼈부 1교구 4교구 

안창덕 나광영 정진호 고광환 위건량 
5교구 17교구 11교구 13교구 

김익환 장 훈 임현덕 이회식 최종철 
14교구 3교구 7교구 6교구 유년부 

하종철 안치원 정충신 양재웅 이성진 
18교구 10교구 16.교구 펀집국 15교구 

최성규 이재영 이경준 이창수 김준희 
12교구 g iEI‘’T님 대학부 i 끼드。닝T 8교구 

윤수일 황진섭 이정훈 김태석 유재진 
9교구 ì~!f닝 ~2주] 중등3부 펀집국 

강병구 전성원 김철규 
외신부 정년1부 

영아부 
I 오전 9:00 

선교관 1충 
II 오전 11:00 

청년 2 부 오후 12:15 제2교육관 2충 

장년 1 부 오후 12:30 교육관 507호 

박홍규 권명옥 조종환 배춘식 김영달 
감^f위원징 몽^I위원징 세1교육위원장 13교구장 2교댐 · 여전도사 

유아부 오전 10:50 교육관 201호 

유치부 오전 10:50 교육관 207호 

유년부 오전 10:30 교육관 307호 

초퉁부 오전 10:30 교육관 407호 

소년부 오전 10:30 교육관 507호 

중둥 1 부 오전 9:00 교육관 301호 

중퉁 2 부 오전 9:00 교육관 401호 

장년 2 부 오후 12:30 교육관 407호 

장년 3 부 오후 12:30 교육관 307호 

소망부 오후 12:15 갈렬 려 흘 

사랑부 오전 11:00 복지관지하1충 

에바다부 
오전 9:00(학생) 

제2교육관 1충i 
오후 1:00(성인) 

탁아부 
(주) 오선 8:3().오후 4:10 

교육관 110호 
(금) 저녁 7‘이}저녁 9:30 

이실호 최지윤 노영한 박철구 정청길 
기도원관랴부징 시설영선부징 찬앙위원징 전도위원 건축위원징 

신상수 고체숭 강철형 김영은 이달옥 
14교구징 6교구정 예배위원 전도위원 새빡흙부징 

장철환 김숭곤 함철주 윤석민 정선현 
11교구정 닥이부징 t녕얻때부징 얼옐루O앤S때징 17.교구싱 

안석현 김연근 김창국 김중선 임창식 
3교구정 제2교뽑원징 A빙부징 8교구정 맴뉴엘뾰때징 

김은철 진학래 김신국 전계식 장숭규 

윤인숙 한영준 김연식 홍순애 이옥주 
lQ교구 소잉부 11교구 12교구 5교구 

김말자 안태순 김정연 강덕필 최문실 
6교구 18교구 2교구 14교구 교구 

전은희 김정자 김정희 이복순A 류진희 
16교구 17.교구 15.교구 1a교구 대혁부 

한성임 임태주 강영미 옥미자 이복순B 
칭년2부 4교구 9교구 8교구 3교구 

강호숙 전영회 이혜숙 
1교구 ‘ 「드。T닙 정년1부 

~τ%3 .!f- 오전 900 교육관 501호 

τ7τET닝 오전 11:00 제 2교육관 4충 

대학부 . (토)오후 2:00 제 2교육관 4충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5 베다니 훌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교육관 107호 

정신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재정위원 16.교구징 O맨진S때징 대학부징 소년부징 

전은배 석영식 구재완 송두섭 최차용 
중등1부정 초등부정 1~.주브지。 찌징위원 예배위원 

신선길 유상태 박상대 김규석 신광철 

l 찬앙감독 강임구 

• 전임지휘자 서준성 김원섭 
· 전입독창자 김소연 · 전임연주자 장연희 

청년 1 부 (토)오후 5:30 제 2교육관 4충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 :00 아 엔 훌 5교구징 유띠q부징 뚫3부징 중등9부징 정던3부징 · 선교사송요한 
「


